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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국의 매시지 

D신성하고장대한권위 

천국의 메시지는신성하고장대한권위를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설교를직접 들었던사람들은다 

음과같이 반응했다 ‘비는그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있는자와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E옐 

러라’까 7:ZJ). 이것이 어디 그흙f의 반응이겠는깨 어느 시대든 예수님의 말씀을 정직한口f음으로 

듣는λ}람들은그말씀으로부터 신성하고장대한권위를느끼게 된다 매일같이 종교 의식의 권위를 

보고느꼈던 대제사장들과 바라새인들의 히속들도 이런사실을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6나들이 

대답하되 그λ범의 말승}는 것처럼 밀한λ}람은이때까지 없었니이다하니"(요 7:뼈~. 

이처럼 신성하고장대한 전국 메시지의 권위는 예수님의 기사와이적으로획실하게 증명되었다 

예수께서 많은기사와이적을행하신 것은 전국 메시지의 신성하고장대한권위를확실하게 보여주 

려 하심이었다{요 2:23; 3:2; 6:14; 9:32,33; 11:47; 12:37,38).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전국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 받기를간절히 원하는시람흙l게만 이적을 베풀어주셨다 로마의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대마 8:8; 15:없. 반면에 천국의 메시지를 믿으려는준비가 없는시람들 

에게는이적을버않어주지 않으셨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표적을구했던 뻐새인들과서기관들 

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대마 12:38,39). 이들은 천국복음에는관심이 없었고， 오로^] 쩨들만의 세 
상을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전통이나도덕률이나사회 풍초를중요시하는사람들이었다. 
이런 자들에게는이적을베풀어주지 않으셨다. 혜수께서 저회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자기 고향과 

^t7] 친척과^t7] 집 외에서는존경을받지 않음이 없느니라째며 거기서는아무권능도행하실수 

없어 다만소수의 병인에게 안수때 고치실 뿐이었고:'(막6:4~딩 

주님이 진파하신 천국 메시지가 신성하고 장대한권위를 지니고 있었듯이 주님의 행햄도 신성 

하고장대한권위를지니고있었다. 그러한주님의 행하심은이적이었다. 그리고주님 자신은하나님 
께서 정해 주신 ‘생명의 주 이셨다{행 3:15 참고). 세상에서는 결묘 찾아볼수 없는 권위와신성이 주 
님을 통해서 늘 니라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죽였다. 이 

세상과세%에 있는 것들을사링하는자들은 영적으로 얼마나무지하고완악한지! 이러한사람들은 

천국의 메시지가도무지 거부할수 없는확실한증거와함께 선포되어도그것을알아보지 못하고거 

부호봐. 천국의 메시지를듣고 알기 원하는가?그렇다면 먼저 이 세상과세상에 있는것들을사령하 

는마음을버려야호봐. 

잉놀랍도록지혜로운가르침 

천국 메시지의 가르침은놀랍도록 지혜롭다 예수께서는새로운 언의떨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의 

준비 단계로구약을 말씀하셨으며 진리의 증거로서 구익딸사용승}셨다{요 1O:34~36; 녹 20:따~44). 

이 얼마나지혜로운교훈인개 또예수께서는자기 자신을설명하실 때에도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 
씀을사용승1셨으니， 이것 또한지혜로운교훈이다{마 5:17; 녹 24:25~27)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어 

떻게 가르치셨는가보라 예수님은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고수기성 여인으로하여금죄를 
깨닫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빨}게 하셨다. ‘여자가가로되 메시야곧 그리스도라하는 이 

가오실줄을내가아노니 파오시면모든것을우리에게고때리이다’(요 4:25). 그러자예수님은 

‘네게 밀하는내가그로라’(요 4:찌라고짧랬다 

실로여l수님의 가르치심은놀랍고또놀램. 주님의 가르침은순수하게 그리고겸손히 들으면 얼 

마든지 이해할수 있는단순하고도 탁월한설명이다 그러나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주님의 말씀 

을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름답게 설명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의를드러내려고한다. 우리는그리 

스도잎에서 겸손히 멍f지는것을견딜 수없어 한봐. 이는정말악한태도이다. 혹시 우리는지금도 
주님의 가르침을거부하고분석하고무시하고정죄히는자이지 않은.7t? 안펴가성경에서 영생을얻 

는줄생각하고성경을상고하거니와이 성경이 곧내게 대히여 증거하는것이로다그러나너희가영 
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2.7]를원δ}지 아니히는도다!'(요 5:~40). 혹시 이러한사람이 되어 있는 것 

은아닌가?어린아이와같은미음으로주님의 말씀을듣고믿도록하자 

또한 예수께서는 자연 현상을 비유로 들며 생생한 그림을 그려 주시며 천국을 설명하셨다{마 

13:3,31) 인간의 삶과 역사도 그러한 비유로 λ뺑}셨대녹 19:11~13).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치 

심은참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메시지이다 또한질문공세를펴는대적들을행H서는오히려 반문하 
심으로써 천국을설명하셨으니 이 또한지혜로운가르치심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전국의 메시지는 

밍써적인 동시에 승리적이대마 12:23~25; 22:17.20.21: 22:41~45). 특별히 배우기를 열D.J하던 제자 

들에게는자기 지신의 신비를가르쳐 주셨으니， 이런 점에서도 전국의 메시지는놀랍도록지혜로운 

가르침이대마 13:1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말씀하셨다. ‘씨는 내 사령히는아들이요 내 기뻐 

하는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들으라’때 17:5비.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특별히 주목해 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요 1:14， 1에 그리스도 

에게 있어서 글로쓰여진 말씀 구약은갈리놓을수 없는하나의 유기체요 생명체였다 그래서 주님 
은 구약 전체를통틀어 ‘성경’ (요 10:35)이라고 부르셨던 것이다. 특별히 구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구약의 권위 아래 두셨다낄4찌. 또한그리스도는 성경을자 

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다 굉야에서 마귀와 대결하실 때에는 성경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히셨다{마 

4:4). 또한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자신에 관한예언을그대로성취하셨다{마5:17，18)， 

그러나이런 성경에 대한사람들의 태도는참으로안터껍다. 많은시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서도 정작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께로는 니O깨 않았대요 5:~4이. 혹우리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우리 X댄의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을고집하면서 그리스도께 내t7t지 못하고 있는 것 
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부인히여 어린아이가 되도록 하자. 그리히여 성경을통송l여 

예수그리스도께로나아가는참그리스도인이 되도록하자 

오늘날 많은 A밤들이 예수를 믿으면 S앤히 이 서|ε뻐l서도 성공하고 축복 

을 븐벼빠 흔봐고 생각효κt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 

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LI 이는 내가 세 

S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서I~뻐| 속하지 아니힘을 인효에니이다(요 

XI - 난·수·요. on. 배·매·시 .XI 시실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졌거늘 어찌 두려입 떨며 주저하겠는개 

그리스도인의 환경 입 17:12"-'21) 
3. 황소들 틀어1- 또한 성경은 그싹도인이 이 세생|서 황소탬| 에워싸 

임을 당효빠고 말효때시 22:12"'13) 우리와 함께 일하는 A밤탈| 오히려 우 

리를 핍믹히며 대적효빠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까운 동료들 

에 의해서 훼방을 받기도 효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마음 펀히 의지할 수 있 

갔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효κt 

17:14). 주님의 말씀이 A밤들의 생각과 얼마t 다른지 보래 잠 꼬|스도인은 세 

상과 적S하거| 타협하여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침 그리스도인은 히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DI움을 받는 A템이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f 많은 人밤들이 퍼스도인이라고 자처땐서도 

서|생| 있는 것들과 자기 자신을 우싱으로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은아닌가? 

1. 사자들 가운데 - 이 세ε뻐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사자 가운데1 처해 있는 것과 같으며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는 것과 같때시 감4)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신의 지존심과 명예와 도덕과 인격을 자링하는 사람들 

은 외관상 아무리 교앙 있어 보여도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불사르는 자처럼 그리스도인을 위협효떼 이러한 사람 

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 농법부뻐| 없다 우리 자.t!을 절저히 죽 

이고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소밍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즉， ε쩨 주님 

이 계신 곳 Á씨도 없고 A메운 짐승도 없는 참 펑안의 안식처로 들어개| 된다는 약속이대사 됐에 따|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매운간 십;q7f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해O멘 흔떼 왜냐하면 여전히 !한 Df 
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대멤전 58). 

2.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 가운데 -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서I~뻐|서는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 가운데 
거효)Lf고 을연때겔 2:6) 그러면서도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워 말라고 권먼효빠 그렇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있어야 효빠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처해 있어도 비록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이 

거칠고 험따， 비록 억압과 핍박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두려워 말고 짧하며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 

라 십ìVf.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종쾌|는 죽음과 A맘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과 영댐| 이르는 길이다 이런 

4 이리들 틈에 -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흉악한 이리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말흔때녹 10:3) 더욱 놀라운 
Áf실은 성경이 교회 요뻐| 있는 어떤 지되털을 흉현f 이리에 비유하고 있다는 A씹0 1대행 20:28"'30).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익한 자도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E봐기도 효떼 그러므로 정t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효빠 듣기 

좋은 말을 효떼고 권위 있게 말효떼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무조건 다 밍어서는 안 된다 üfLf님의 말씀으로 판 

댄H 보O빠 흔떼 그러71 위해서는 우2.1 자신이 6에님의 말씀에 밝O빠 효떼 퍼므로 에님의 말씀을 A밤 

하고가끼이하라 

5. 하늘의 병거 가운데 -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위협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요때l게는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던 엘리시를 보호했던 하늘 병거와 같은 ζ펙한 보호와 호위가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 와끼 그러므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면 눈을 들어 주님 

을 바라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닉닉히 이기게 된다 

6. 주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는 것이 어디 하늘의 병거뿐이던개 주 여호와 하 
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힘께 계신대시 125:2). 0 1것은 분명한 현실이요 실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싱의 

증왜 멸시와 핍박 앞에서도 많할 수 있다 üfLf님0 1 우리를 위해|거늘 누7 f 램|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 

인개롬 8:3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거늘 그 무엇이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요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 

을 수 있단 밀엔개롬 8:38"'39) 그러므로 서|상의 미움과 증오를 두려입하지 말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자 
고난의 그 을을 기쁨으로 걷자 눈물의 그 길을 ξ양하며 검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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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 (Genesis 5:24), 

WhY isn f Er뼈lere? He' s not here because God took him 
Why did God take him? God took him because he w미ked with 

Him. This power’ful Old Testament verse gives us spiritu미 insight 

into the all-important purpose of faith. However’, befor’e we consider 

it, we need to overview chapters four and five of Genesis, wher’e the 

beginnings of civilization, in general , and the genealogy of Adam, in 

particular, reveal some astonishing facts. As you know, God created 

and blessed ' Adam and Eve, but their’ disobedience against God' s 

Word led to sin entering the human race and the world in general. It 
is a sad story in human history, but amazingly one that also has within 

it a story of hope. 

After Adam and Eve left the Gar’den of Eden, they had two sons, 

Cain and Abel (4:1-2). The story of Cain and Abel is also quite sad 

because Cain kills his br’other Abel(4 :8). The Bible records Cain’ s 

descendants: Enoch , Irad, Mehujael , Methushael , and Lamèch (4:17-

18). 50 , from Adam to Cain to Lameth are seven generations. 

Lamech’ s biblical portion informs usof how the natur’e of sin rapidly 

progressed, for he not only killed a man for wounding him, but he also 

killed a boy for striking him (4:23). If that’ s not enough , he also 

boasted that if anyone should try to avenge the murder’s he would 

take car’e of himself seventy-sevenfold without any help from God, 
such as Cain received (4:24). Cain' s descendants were very sinful 

people. 
In place of Abel , God blessed Adam and Eve with another son, 

5eth(4:25). The Bible records 5eth' s descendants: Enosh , Kenan , 

Mahalalel , Jared, and Enoch (5:3-18). 50 , from Adam to 5eth to 

Enoch are seven generations. The sad story of the sinfulness of Cain' 

s descendants gives way to God' s merciful relation with Adam 

thr’ough 5eth. It’ s important to note that when Enosh was born, 

“men began t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4:26). By the time of 

Enoch, we can clearly see that 5eth’ s descendants believe and rely on 

the Lord for their’ salvation. God' s grace continues thr’ough Adam' s 

seed. Indeed,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5:24). This is God' s amazing grace! God gave His people hope in 

the hopeless situation outside of the Garden of Eden. 

Enoch lived to be 365 years old. (5:23) before God took him. When 

he was 65 years old ,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5 :21). 

Methuselah lived to be 969 years old (5:27). He was blessed with the 

best earthly father’. For more than 650 years , he was able to spread 

th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seek Him" (11:5&6). 

Why is this a key point? Enoch lived by faith. There is hope in 

Genesis 4 and 5 because people lived by faith. Adam' s descendants 

from 5eth to Enoch , and from Enoch tó Noah were godly people. 

What is your faith like? Let me tell you straight away. If you 뼈’ f 
walk with God , you don' t have faith. Even if you practice the 

Christian faith your way, but don' t walk with God, your will is not 

God' s order. Many people cry out that they go to church, tithe, pray, 

faithfully exercise the Ten Commandments, and so on. But are they 

really hearing the Word of God? Enoch heard God' s Word, and he 

listened. He walked with God. As such, to walk with God you must 

have faith. Whoever practices re미 faith has the Bible, and inside 

their’ hearts the Holy 5pirit abides with them. If you don' t walk with 

God, then you have no faith , no life. 

Even Jesus' half brother, Jude, referred to Enoch in his writing 

about false teachers , “And it was also about these men that Enoch, in 

the seventh generation from Adam, prophesied, saying, ‘Behold, the 

Lord came with many thousands of His holy ones, to execute judgment 

upon all , and to convict all the ungodly of all their’ ungodly deeds which 

they have done in an ungodly way, and of all the harsh things which 

ungodly sinners have spoken against Him' " (vv. 14&15). Enoch 

preached to the people of his day that they had to live with God. 

Enoch had victory. He was a converted man. Jesus tells us, “Truly, 
truly, I say to you ,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5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Jn 3:3). Enoch was born again. 

Paul tells us in his letter to the Romans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 (vv. 16&17). Only faith in 

the Word of God carries us up and beyond. Only faith in the Word of 

God makes us righteous. Our will and our way lead us down into 

darkness. We have to walk with the Holy 5pi서. The Word of God 

has to live in our hearts. We have to obey. 

500n, people are going to say that because of the grace of God 

5ung is not here because God took him. Do you know that because of 

the grace of God, because you keep practicing the Word of God, keep 

obeying the Holy 5pirit, wanting to go with God, w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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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독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 5:24) 
갱성판옥샤 

슬픔과 소망이 어우러진 이야기 

오늘 본문은 에녹이 서I^J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왜 세상 
에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 

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이 구약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한 영적 통찰 

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숙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4, 5장 
을 간략하게 훌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문명의 시작， 
구체적으로 밀빼서 아담의 계보係諸)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하나님께서는아담과하외를창조하시고복을주셨습니다 그러나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전 인류와 옹 서I^J에 들어오게 되었습 

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 이야기 속에는놀랍게도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 
습니다 

가인의후손들 

에덴 동소써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는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이 그들이었습니다(4: 1， 2) . 가인과아벨의 이야기 역시 매우슬픈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죽였기 때문입니다μ:에. 성경에는가인의 후손들의 계보 

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 이닷， 므후야엘， 므드사엘， 라멕 등등(4:17，18) 아담으로 

부터 라멕까지 모두 일곱 세대였습니다 특별히 라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죄의 본성이 얼마나 급속하게 악화되었는지를알수 있습니다. 라멕은자기에 

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친 소년을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잉3절). 그것도 모자라서 만일 누군가 자기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자71 자신。l 그 

사람에게 77배의 벌을 내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24절). 그는 가인처 
럼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처럼 가 

인의 후손들은 매우 죄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의후손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외를 다시 축복하셨고 이들 셋을 낳게 하 

셨습니대4:25). 성경에는 셋의 후손들의 계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등등(5 : 3~18). 아담으로부터 셋을 거쳐 에녹까지 모두 일곱 세 

대였습니다. 셋의 계보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준 죄악의 슬픈 이 

야기가 끝나고，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팀에게 긍홀을 베풀어주셨다는 기쁜 소식 

이 이어집니다. 에노스가 태어나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성경 

의 기록을 주의 갚게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셋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다는 시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에녹이 히-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기­

시므로 서l Ĵ에 있지 아니하였더라!'(5:2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에녹과그의후손들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씨기 전까1.1 365세를 실댔습니다(5:23). 65세가 되 
었을 때， 그는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대5:21). 므두셀라는 969세를 실뱃습니다(5:27) . 

므두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를 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께서 자기 아버지를데려가셨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세%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기 

쁜 소식을 650년 동안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므두셀라가 187세에 라멕 

을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말합니다(5:25~2아. 비록 노아는 에녹 

이 승천한 후에 태어났지만 자신의 할아버지 므두셀라로부터 자신의 증조부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600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소식은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을뿐만아니라신약성경에도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1.t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히는 자라 히는 증거를 받뱃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1.~는 반드시 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5.6). 왜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아 

시겠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 5장에는 소망이 있습니 
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셋에서 에녹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에녹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사 

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통행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독교 믿음을 실천하고 있을지라 

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교회에 출석하고있고， 십일조 

를 내며 ， 기도 생활도 하고， 십계명을 성실하게 지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는 말 
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는하나님과동했습니다. 에독처럼 하나님과동행하려는사람은반드시 믿음이 있 

어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정을 읽는 사람들이요 그 마 

음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동행하고 있지 않 

다면， 여러분은믿음도생명도전혀 없는사람입니다 

통행의비결 

거짓 선생들에 관한 문제를 다룬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에녹을 언급했 
습니다. ‘아담의 칠 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팬 말을 인하여 저회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유 14，15절).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을 호t하여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에녹은 영적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 
씀하십니다. ‘폐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하나님 나리를볼수없느니라"(요 3 : 3). 에녹은거듭난사람이었습니 

다 비울은 로마서에서 디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 

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 

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롬 

1:16,17).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 있습 
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아무리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더욱더 깊은 흑암에 빠질 뿐 

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 

해야합니다. 우리는순종해야합니다. 

통행의행복한결말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디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아하나님께서 아무아무개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사람은이 땅에 없다 여러 

분， 알고계십니까?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꾸준히 준행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 

이고 그 결과 여러분은 이 서I^J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에서 소 
망을발견하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데려가시므로세 
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 하나님과동행한다는것은우리의 뭇을 따라사 

는것이아닙니다 그것은하나님의말씀 곧하나님의뭇을따라사는것을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입증해 줍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 

로 올리운 바 된 에녹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보여줍니다. 

사링한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에녹처럼 순 

종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싱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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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줄발σ는 전교팀 

기 간 선교지 E口l
r 

9월 22일(월)-9월 30일(화) 인 도 15교구 5지역 

9월 25일(목)-10월 6일(월) 키르기즈스탄 1교구 1지 역 

9월 25일(목)- 10월 6일(월) 키 E기즈스탄 1교구 2지역 

“하나， 둘， 셋 이즈비니쩨(실례합니다). " 선교지에서 

외쳤던 음성이 껏가에 쟁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으로 임 

재하신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라고 말씀하신 

주민흉헌 

땅흩 Dt Xl 

EI그| ; C자3 

이강근 

이보신 

이，스。드 「

*E션'lH )..1역 중El 섣교팀 

기 간 l 선교지 
9월 16일(화)-9월 24일(수) I 우즈베키스탄 

9월 17일(수)-9월 26일(금) I 네 팔 

티 EI ^f 
C그 c:l 0 

13교구 7지 역 | 장철규 

1교구 5지역 | 김창국 

ì~략승}싣 A 에 F양 하게 하였습니다. 이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최 미 자 (7교구 3지역， 카자흐스탄) 주님은 차량을 운전하는 ‘유라’ 아저씨도 영접하게 

하셨고， 우리가 묵었던 숙소의 사람들과 헤어지는 밤에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선교 기간 동안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임재 

하셨습니다. 

도 이별을 복음의 메시지로 바꾸어 선교하게 허락하셨습니 

다. 선교란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보 

여야 함을 알기에 팀장의 지도로 아침 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으며 사역을 위해 기도 

했고， 저녁에는 사역평가를 하며 매일의 사역에서 우리의 열심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나 교회의 방침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애를 

쓰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쌓여갔답니다. 낮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 성경 

과 전단지를 전하기도 하고 짧은 언어로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책을 보라고 하느냐? 그럼 교회는 어디냐? 몇 시에 예배가 있느냐7’ 하는 것들을 

물어서 그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근처에 교회는 없으니 ‘복루빗바스’ 집에서 모여 

기도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평가회에서 각자가 만난이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훗 

날은 오로지 주님만 아실테니 주님을 믿자고 하였습니다. 

기잣길을 유일한 이정표로 삼고， 덜컴거리는 봉파로 세 시간 넘게 찾아간 사막 

속의 작은 마을 ‘몰라리’ 에서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왔지， 알고는 여기까지 못 왔 

다”라고 되뇌였습니다 군데군데 빈 집과 삭막한 모래땅의 띄약볕 속에서 팀원들은 

빵이라도 살 곳이 있는지 ，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고 싶어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었 

습니다. 그런데 사막 속의 민가에서 우리를 맞이하여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분명 주님이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희열과탄성을내며 “오!주님 ， 감사합니다” 하고외칠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들어오게 하여 두 시간 동안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집 할머니의 생신이 

었습니다. 출발 전 카자흐스탄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뿌리게 해 달라고 금식하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현장 체험이었습니다. 그 날 우리는 두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전단지 가방을 메고 고아원과 

목이 아픈 한 노인의 집에 가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주님을 믿기로 작정 

했습니다. 그들이 영접기도할 때 주님은 팀원 모두에게 주님이 움직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답니다.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 않고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역지에서는 오 

히려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고 넓은 운동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동네 청년들과 축구를 

카자흐스탄은 만년설과 사막이 조각들을 빚어 전시회라도 하는 듯한 행위 예술장 

이고 해바라기가 펀 농촌 마을의 집 마당과 울타리에 즐비한 꽃들은 우리의 한국 정 

서와 많이 홉사했습니다. 몇몇 고려인들의 생활 환경이 남아 있는 ‘우즈토베’ 는 우 

리팀이 가장 많은 대접을 받은 곳이며 그곳에서도 우리는 축호 방문 전도를 했습니 

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카자흐스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신비하고오묘한 진리와은혜는바다를 먹물십L아도다못씁니다. 함께 복 

음을 전한 11명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 l 사역시에써 혼 면~(I ) 

권사닝， 얀녕tf-.서l요 

어떻습니11U 그동얀 장 지내셨습니11f? 건당은 어떻습니 

W? 궈사니 까출신우 튿벼 t( 따요 어때요? 벼원에서 나까수 
L '0 ", , 1 ,., 2"" 2 1- ()'L..: '" 'M tI 

니11f? 내1f 권사닝을 위해서 1/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닝으l 교호l 목사닝운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앙니다. 왜 

냐강변 목사닝 영어l 권사닝과 감은， 또 권사닝과 같이 왔던 

사라고f 까요 서도드이 이끼 때요이니다 궈사L(고~ 1fù( 쳐도 
C. tJ 

한 때 내까 요혀l료 바고 디아요 꺼응 배우1"// 도H스니타. 다시드 
드 L 1- -"2 c- L4L.. JC... 2 

ù ( 깐 다응에 내1f 똑갑운 밍H캅으효 선도하1/ 시작했승에ξt. 

바에 나까서 “야L:{하서l요 다시으 혜수니에 대f;1f 드어보셔 “ 
() '- L I a 2. -M tI 

니끼f?" 그런 석으로 바로 폐수녕에 대해서 선도했습니다 그 
-、

날 영성했던 사2/-은 없었지마 여l수에 대해서 새로우 ̂(2/릉 
」

바껴하 사2jo( 연며 이여스니다 1 리고 이버 추이어l 다시도 
Ã ø Aλ “tI '-'. --,- . ~ -, 

이 서도핸더 사라드 추어I 하 사라이 교회에 오f스니다 하 사 
ML 디 2 ø .. L 。

2jo{2f도 션미t 1/뱃슨니다 궈사니이 다르이드고~ lfù{ 여1/서 o c! 'H、 1:1 L 0 ' L.. 드 드 

일추띨 동얀 했던 엘은 &κfLJflif서 1 f뻐해으리라고 λH까하 
디 A‘ 

다. tκf녕o{ 여러분을 축복하시1 f흘 바랍니다 사함H요림 
서러 치1 f 다교1/르 o{치 요하 꺼여I요 또 궈사니이 사라으 

λ E 

만Lf^뼈 /-^f t/-.시는 “반갑습L/ c:./-，’라는 밥도 앙지 옷향 11여l요 . 
궈사니 오사니이 다시튼의 서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셔느지 

‘」드 L-- . ,-, -.- - H‘ 

칭찬했는치 어댔는지 궁긍합니다. 하시만 야무211도 &κf닝으l 

칭찬o( 치l엘 충요향L{타. 권사닝， 우리1f ￡매l 있는 동얀 장 

못했던 껏응 용서읍H추서l요.향 수 있오면 펀치 써 츄세요. 얀 

i킹 t( 계세요. 

Ofl수립꿇을[으세요 
함 윤 자 (8교구 l지역，우크라이나팀) 

처음에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라며 막연하게 시작했었는데 선교지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팀 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가슴을 뜨 

겁게 역사하심을느꼈다. 

현지어 공부라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먼 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 

한 최소한의 언어를 배웠다. 약 3개월 동안 합심기도와 언어， 말씀 훈련을 하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철저한 인도하심임을 체험했다. 전 교인의 뜨거운 기 

도， 특히 교구와 지역 성도들의 금식기도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입을 열고 담대하게 

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였음 

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순박하고 정도 많았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한다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 받은 전도지를 버리는 영혼을 만 

났을 때와 전도지를 거부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귀찮아 승}는 영혼을 만났을 때 

는 낙심되고 안타까와 그 자리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크신 사랑 

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키에프에서 여호와의 증 

인 선교팀들이 엄청난 규모의 대원을 통원하여 3일간 대 집회를 여는 것을 보고 지혜가 

부족한 나도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취한 군사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의 이름을 알기만 한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이 곳에서 복음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 

도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알아가기를기도한다 

앞으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개개인이 다르리라 생각한다. 주님께서는 내게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곳까지 보내주신 것을 알 

았다 

젊은이들이여 ! 충현의 젊은이들이여! 일어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소서. 우리는 기도하 

겠습니다. 아니 ，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들을 위하여 예수님， 선교팀을 만난 이방인 

들을구원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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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죄인이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머리속에 가득 채워가는 정말 불쌍한 죄 

인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나를 먼저 생각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특히 예전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일보다도 세상에 나아가 리더가 되고， 남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불쌍 

한 인간이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 했었고， 속으로는 내 자신을 더 사 
랑했다. 모태신앙이란 울타리에 갖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하나 

님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구석 에 숨겨 두었다. 왜 이 렇게 내 자신을 더 

믿으려고했을까?난 이러나 저러나 불쌍한죄인인데 말이다. 

그러다가 고퉁학교 3학년에 갔던 여름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각자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하셨다. 나는 평생 기도했었던 어떤 기도보다도 마음 속 깊숙한 데서 오 

는 진정한 기도를 했었다. 처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내 죄가 

씻겼음을알게 되었다. 항상모태신앙이라는 테두리에 갖혀 있던 나의 잘못을회개 

했다. 내가 낙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내 손을 잡고 계셨다는 것을 새삼 

스레 깨달으며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어쩔줄 몰라했다. 귀한 몸을 십자 

가에 달리게 하여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나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분께 정말 고개를 들수 없을 만큼 죄송하고 감사하다. 

십자가， 인간의 폼으로 딱딱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언덕을 오르셨을 주님을 생각 

해 본다. 또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옆구리에는 창을 찔 

리신 예수님.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을 받고 싶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악투성이로 살아가는 불쌍한 나를 변화시 
켜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비천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이다. 이 세상 

친구들 중 정말 날 사랑해주는 사람일지라도 날 대신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기꺼 이 

죽어줄사람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씻어주었다. 나는 내 마음문 앞에서 

끊임없이 열어 달라고 하신 주님을 뒤로한 채 ， 내가 제일 잘났고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긍흉히 여기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말끔히 씻어주셨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켰다. 형식적인 내 신앙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다. 십자가가 없다면 내 삶은 무의미하며 ， 살아가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흔들 

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 영흔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만큼 커다란 십자가는 질 수 없 

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죽어가는 영흔들에게 전해야 하겠다. 내 삶을 변화시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십자가를 말이다 
이선화{장학생) 

이번 인도나시크단기선교는무엇보다도하나님의 예비하심 

을 느꼈던 시간들이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모든 일들 

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음을 느낀다. “이 일 

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 

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대하 

29:36). 

나시키의 영흔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한자 한자 읽어 주었던 

것，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말한 것은 나 자신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였다. 내 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러한가7 라는 질문에 나는 자신있게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전도지는 그들에게 주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 깨 

달음을 주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이번 선교는 우리 팀으로 보면 단기선교이지만 교회적 측면에서 보면 장기선교이 

다. 교회는 계속 보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장기선교사들과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장기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가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라기 

는 다음 번에 선교를 가는 팀들은 자신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는 하나님의 돌 

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한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사 

하u님의 
여l비하심 
강문구(대학부) 

오직을씀으로… •••• 

원수훌 ~，.강*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수준 있는 신앙의 모습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좋아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심지어 유교인들이나 

불교인들도 자신들의 경전에서 이 말씀과 유사한 가르침을 찾아내어 비교하고 서 

로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그 진의를 모르고 예수 

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는 죄사함을 얻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사람은죽음을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죽음을바라보지 못한다. 사람은삶의 

영역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항상 삶에 적용시키며 삶을 염두에 둔 

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게 하 

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또한 예수님 

은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 

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요 12:33).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히는개 성경을 전체로 놓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새겨보자.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죽음에 맞춰져 있다. ‘패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요 13 : 3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병든 자들을 고 

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외주는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이 세상의 현자들도 많이 베풀고 있다. 예수님께서 패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신 말씀은 고작 그 정도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을 하실 때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사랑을 들 

어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굉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 

3:14). 

삶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은 그대로 율법이 될 수밖에 없다. 우 

리는 십자가를 품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기를 마음에 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돌아보면， 

이것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 이 말씀은 오히려 율법을 깨어버린 말씀이 

다. ‘계 이웃을사랑하고네 원수를미워하라하였다는것을너희가들었으나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3.44). 즉 율법의 불완전성을 주장하신 말씀이다.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수양이 되면 수준 있는 신앙인이고 원수를 용서할 수 없으면 낮은 신앙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 

신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 

이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며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않게 된다. 아， 주님 

은 얼마나 완전한 가르침을 주셨는가! 

(권요셉) 

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 

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 

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 

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2-24) . 이번 단기선교 

통안 나에게 가장 많이 와 닿았던 말씀이다. 이때 사도바울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았다. 그도 자신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랐다. 단지 그가 알고 있던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나는 부끄럽지만 그러 

지 못했다 또 단기선교를 나가는 팀들이 계속 있고 나 또한 단기선교를 다시 나갈 

터 이지만 이제는하나님의돌보심을믿고 담대히나갔으면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 

원자임이라" (사 43:1b-3a). 



(Ø 2003년 9월 21 일 주민흥헌 

간흥과 니눔 

부드렵게이끄소서 
옥타비우스 윈슬로(Octavius Winslow) 

오주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부드렵게 부드렵게 이끄소서 

그 골짜기 걷도록 명하신 분 주님이시라도 

이 썩을몸썩지 않을것으로덧입는그방}지 

부드럽게 부드렵게 이끄소서 

우리 마음 기운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땅에서의삶끝나는날 

주님의 품에 연히 쉬라명하소서 

천군 천사의 노래 소리 듣고 

복된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는 그 닐까지 ... 

유혹이 살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길잃은우리곁길로혜때일때 ot. 그날이이르면 

주님의 선하심 우리게 끊임없이 베푸사 

주님의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의 은혜로 쟁취한 모든 승리 기념하여 

주님의 복으로우리를관씌우소서 

ot. 그 날이 이르면 영원한 찬양만이 
고통과 번민으로 지쳐 있을 때 

사망의문턱에우리서 있을때 

주님의 생전에 메아리쳐 울리리이다. 

잠고 구절 그는 목자같이 앙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g탤를그 팔로모아움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eI.도하시리로다μ1 4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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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장 “주와 맡이 길! 1f는 껏 ” 

이 찬송은 1897년에 엘버트 벤자민 심프슨(Albert Benjamin Simpson, 1843-1919) 
박사가 작사， 작곡했다. 그는 녹스(Knox) 대학을 마친 후， 녹스 장로교회 목사가 되 

었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 그런 중에도 

마음속에 늘노래가 있었다고한다. 그는무디 선생의 비문에 있는 “하나님의 뭇을 

준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을 보고 188 1년 “하나님의 최선 (God’ S 

Best)" 이라는 내용의 찬송시를 썼고 그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17년을 살다가 54 
세가 되던 해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 지극히 즐거우니 하루 하루 한걸음 한걸음식l 

그의 를닷f취를 좋아 언제나 그와 함께 걷네 

2절 예수 그리스도와 흔찌/ 걷는 것 지극히 안전하니 그의 팔에 나 펀히 안기어 그가 

요l도하는 곳 어디든 따르니 나를 해질 자 전혀 없으며 나를 상할 자 전혀 없네 

3절‘ 한걸음식l 나 예수와 함께 길으리 한번에 잠깐씩 걸으리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늘「개 LH겐 없고 내 발은 한걸음석l 기어오를 수 gl네 

4절. 예수여 나를 더 가7lf이 더 가까이 이끄소서 하루 하루 한걸음 한걸음식l 

당신의 발자츄/를 따라 언제나 당스/과 동깨 걷게 하소서 
등려· 
"T C그 한걸음 한걸음 나 예수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길으리 

노래의 분위기는 쉽고 가볍지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통행하면 천국에 갈수 있다 

는 확신으로 찬양해야 한다. 첫째 둘째 단(둘째 마디)의 리듬을 유의해서 불러야 한 

다. 
ψ/ 찬승기 가사는 잉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충헌 잉도들로 하여금 

주으/은혜를 더욱 깊이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흔A국찬송기와대조하시먼서 묵상하시면 복음으/ξl리가 더욱더드러날 것압니다 

(찬앙위원회) 

미룰수없는일 
최 귀 훈(충현전도대) 

처음 시작은 성경공부였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다보 

니 우리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복음에 대한 

도전을 주기도 하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서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죠. 우리가 처음 전도를 시작한 곳 

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역 주변 

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없어 전도할 사람이 있는 장소 

를 물색하던 중 병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 

될 당시만 해로 6-7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복 

음을 전하는 사람0120명 정도 됩니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하 

철역에서 만난 사람들보다는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병원전도를 시작하게 

해 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확신합니다. 병원 전도 초기에 만났던 ‘조덕진’ 이라는 환 

자의 경우는 아주 우연히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조덕진 씨의 아내를 만나 가족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말을 듣고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덕진 씨는 ‘크로이츠 헬트 야 

좁병’ 을 앓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병이죠 꾸준히 복음을 전하여 조덕 

진 씨를 비롯해 온 가족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비록 조덕진 씨는 병을 치료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영흔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지금도 교 

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영숙’ 환자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둥록 

해 지금 새 가족부에 있습니다. ‘박영숙’ 성도는 갑상선， 신장， 가슴이 안 좋아 합병 

증을 앓고 있고 눈도 좋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양육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입원해 있는 사람 중에는 ‘버거씨병’ 을 앓고 있는 ‘손석진’ 씨가 있습 

니다. 지금은 병원에 갈 때마다 말씀을 나누며 양육을 하고 있고， 종종 신앙 간증문 

을주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사람과 육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까지도 말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죄 

인임을 인정하고 분명히 죄인임을 밝혀야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 

니다. 전도자와의 친분이나 관계가 중심이 되면 곧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 

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실패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복 

음보다는 물질이나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 런 경우 실망스러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할 생각도 해 보지만 곧 ‘주 

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가? 하고 돌이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한번은 

한 스님이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 저의 사소한 계산으로 그가 했던 부탁을 그 

가 죽을 때까지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을 보면 정말로 전도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시가 급한 일입 

니다. 당장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수록 내가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대로 내 것이 됩니다. 전도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지 

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니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전하는 그 복음 그대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고 싶습니다. 

새 가 · 족 · 을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 번호 성명 교구 소책서 인도자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32 이관주 1 청년1부 우병희(1) 11147 임창음 19 청년1부 주은혜(2) 11162 이희권 19 청년1부 주명숙(10) 

1133 이광구 1 청년1부 우병희(1) 11148 김두리 19 청년1부 11163 이소윤 19 청년1부 

1134 이병례 1 청년1부 김남옥(1) 11149 권민선 19 대학부 이고은(6) 11164 김태은 19 청년1부 이누리(4) 

1135 송환자 l 장년2부 11150 이영훈 19 고퉁부 박주영(2) 11165 서은희 19 청년1부 이수자(1) 

1136 박미향 ] 청년2부 김희술(1 ) 11151 이지혜 19 고퉁부 조혜진(8) 11166 이일규 19 청년]부 김경숙(1) 

1137 이태자 2 장년1부 김경숙(1 ) 11152 함이랑 7 고퉁부 박은지(7) 11167 김은애 19 대학부 이정신(1 5) 

1138 김성근 4 소망부 이명자(16) 1 11 53 유신나 19 대학부 이원정 (4) 1 11 68김예브게냐19 대학부 이준수(19) 

1139 정영도 8 장년2부 신현숙(11) 1 1154 권형숙 7 청년2부 박종호끼 11169 양은영 19 대학부 최호일(15) 

1140 괜주 10 청년2부 최세진(J) 11155 전현식 8 대학부 김성자(8) 11170 이현정 19 대학부 유현순(5) 

1141 김상옥 10 에바다부 정순옥(1) 11156 조영길 8 장년3부 전용해(8) 11171 이윤희 19 대학부 최종란(5) 

1142 조영철 10 에바다부 정순옥(1) 11157 박성숙 9 청년2부 김윤숙(9) 1 11η 이현주 19 고퉁부 

1143 송정숙 14 장년]부 홍현희(14) 1 1158 유숭한 10 청년2부 김만중(17) 11173 신희주 19 고퉁부 

1144 김일문 16 장년2부 김양준(12) 1 1159 김진근 10 에바다부 11174 최한나 19 고퉁부 

1145 김선인 17 청년2부 김창기(J) 11160 정성태 15 청년2부 진홍용(2) 11175 ßISHNU 19 외선부 이덕규애) 

1146 김현정 19 대학부 김수정(19) ↓ 1161 조준현 12 청년2부 조태현(12) 11176 버덤 19 외선부 김을필(8) 

영앙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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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도hl선교를 타녀오f서 

황 영 림 (초풍부교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사역 가운데 얻은 은혜를 나눌 때 많은 도전을 받 

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교 가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점이 많 

이 있었습니다.3개월간의 훈련과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인도의 살 

인적인 더위에 대한 소문과 여러가지 불편들이 저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느껴졌습 

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선교는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팀장 

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선교를 위 

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토요기도회와 언어훈련 ， MT와 성수동 외국인 

근화 전도실습 등의 여러가지 훈련이 ‘있었고 저는 이 모든 훈련에 열심히 참석하 

였습니다. 함께 훈련에 참석한 팀원들은 나이와 성격이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 한 마 

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도 아랑곳없이 노방 

전도， 축호전도， 구연동화와 현지어 찬양과 율동 등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 

다. 비록 언어의 한계로 인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이들 

의 마음 속에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역 중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아픈 환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웅을 주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 

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 

해져서 이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사역 중에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과 도우심을 느끼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선교현장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어린 øtø'.!1 호 l 샘 * * * *. * * * * * * *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영국에 사라 하울리 (Sarah Howely)라는 여자 어린이 

가 살았다. 사라는 아홉살 경에 친구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갔고 처음 설교를 듣 

게 되었다. 그때 설교자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는데 ， 사라 

는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은 사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조 

용한 방으로 들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얼마 뒤에 

사라는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 이 때는 이전보 

다 더 감동을 받아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영혼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 사라는 영원한 지옥의 불로부터 벗어나 예 

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특별히 사라는 설교되는 말씀을 열심으로 
들었고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1600년대 영국에서 일어났던 어린이들의 회심 체험을 기록해 놓은 책에서 발훼한 

내용이다. 놀랍지 않은가! 아홉살 열살의 어린아이가 예배 중에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깊은감동을받아자신의 영혼과구원 문제에 굉장히 진지하게 되어 하 

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물론， 참 신자가 된 사람들이 모두 어린나이에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진 것은 아 

니지만，참신자들중에는이처럼 어린나이에복음안으로 들어옹사람들이 많이 있 

다. 구약성경에 보면 어린사무엘도 일찍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하나님의 뭇을 

배우고 전하게 되지 않았던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린 디모데도 외조모와 어머니로 

부터 성경을 배웠고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았던가! 이런 사례들을 볼때 ， 어린이들에 

게도 뚜렷한 은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어 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막 10:14). 

교회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거듭남과 영 

적 성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성경 배우기를 조금 좋아하거나 찬송 부르 

기를 좋아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뿐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복음을 깨달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의 역λ까 있도록 전심으로 간구하자.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교회 

학교에서 십자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하도록 하자.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데 있어 

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이것이 아니겠는가! 
(초등부 교사 특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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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은 미 (초동부교사) 

지난 주일에는 가족 연합 예배를 드려 초퉁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 보고 싶었습 

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하며 달려와 품에 안겼 

습니다. 이처럼 사랑스럽고 예쁜 영흔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영흔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린 영흔들이 제게 맡겨졌습니다. 주 

신 직분에 감격하여 그 영흔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날들이 잊그제 같습니다. 아무 것 

도 아닌 나에게 한 반이 맡겨졌습니다. 해맑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아이들이 정 

말 귀하고 아름탑습니다. 투명한 유리를 보듯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영흔들을 통하 

여 나도 그 천진난만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곤 합니다. 

한해 한해 맡았던 아이들생각이 납니다. 그중， 가장기억에 남는아이는말잘 

듣는 모범생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여 더 기도한 아이입니다. 교사의 

눈에는 착한 아이들이 좋아보이고， 거친 아이들은 문제있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 

니다. 하지만 눈물로 양육하면 그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리라믿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눈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 

는 아이들에 대하여 선입견을 버 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 

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아이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시 

는주님의 사랑을아이들에게 전하며 주님 앞에 서는날까지 주신사명 잘감당하겠 

습니다. 

고믿f운 ‘천공 펼수’ 
장 훈 (목사， 소년부 지도) 

처음 충현교회에 부임했을 때 얼마간은 인천에서 통근했다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침에 부지런히 서둘러야 했다. 교회 옆 사택으로 이사한 지금 생 

각해보니 꽤 피곤했던 일상( 日 常)이었다. 그런데도 그때의 아침이 지금의 아침보다 

더 풍성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한 운동도 하고 전철 안에서 성경과 책 

을 읽으며 유익한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편안함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독(毒)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 

람은 편안함을 조절하지 못하면 나약해지기 때문이다. 서양 속담에 “우유를 배달시 

켜 마시는 사람보다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건강하려 

고 우유를 배달시켜 마시는 사람이 우유도 안 먹고 배달만 하는 사람보다 건강치 못 

하다는 것은 편안함이 항상 좋은 것01 아님을 말동}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편안함은 경계의 대상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편 

안함은 사단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에게 

영적 편안함은 경계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난이 유익하다 

고 고백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그리스도의 법칙 안에서 고난은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역 

자들이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고 사용된 적은 없다.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생활은 고 

난이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 

겨다니던 그 고난의 세월은 다윗을 더욱 주께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복음 전파의 현 

장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더욱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서는 중요한 훈련 과목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그 

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이다. 전공 필수 과목은 ‘F학 

점’ 을 받으면 다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부딪쳐야 하지 않겠는가? 고난을 즐거이 받아들이자. 묵묵히 고 

난을 맞이하고 있노라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고난의 기쁨을 느껴 보았는가? 아니 면 고난을 부끄러워하는가? 고난이 없다면 우 

리는 사생자이고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징계 

는다받는것이거늘너희에게 없으면사생자요참아들이 아니니라" (히 12:8).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성경 읽기와 기도는 고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 묵상과 기도는 성도의 에너지 공급원이다. 그러므로 이런 당연한 훈련을 고난 

이라 생각하지 않길 원한다. 우리 교회는 주의 날을 기다리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 

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의연하게 걷기를 나는소망한다. 



굉 2003년 9월 2 1 일 

모임 

1 권사 4지회월례회 

일시 ’ 24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남녀 전도부 2차 영성 훈련 
일시 : 23일(화) 19:00 

장소 ’갈릴리흘 
침석대상 ’각교구전도지회 임원및전회원 

3. 군전도회월례회 

일시 : 26일(금) 18:00(17‘00/식사， 만나훌) 

장소 ‘ 베다니흘 

결혼 

1 유용석 권유통운 성도， 김옥기 권사의 아들， 2 

교구)과 엄순자 앙(엄익선 타교성도， 김성애 타 

교집사의 딸)/ 9월 27일(토) 15:00 삼성 웨딩흘 

1층 특실(2호선 삼성역 7번 출구， 셔틀버스 이 

용) 

주소변경 

김해길 집사 (8교구) 

서울 광진구 구의3통 207-27호 3충 ft 02-457-
4602 

주민흥헌 

교피소석 

+2003년도 쩌12차정지기 훈련 
일 시 : 2003월 10월 15일(수) rv 10월 17일(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장 소 :충현교회본당 강 사: 김성관위임목사 

• 주간성경공부 • 잔옆M원양성부교육장소 변경 
마태복음 제1교육관 301호 요한복음 저11교육관 501호 

빌립보서 저1 1교육관 309호 히브리서 저11교육관 401호 친앙대원양성부 저11교육관 304호 

• 제 29회 신혼가정부 가을수련회 ‘막힌 담을 허시고’ (업 2:14) 

일 시 : 2003년 10월 2일(목) rv 10월 3일(금) 

대 상 : 신흔부부 및 예비부부 

장 소: 충현기도원 

문 의 : 교육관 206.호 

9월 28일(주) 재쩨주찌캔종 샘l ’ 
교회는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재해구제헌금을 9월 28일(주일) 

1~5부 여l배 시어| 하기로 했다 

교회는 구제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재해 당한 지역에 있는 본 교단 노회에 소속된 교회를 직접 찾아 

가 ‘피해 교회 복구’ , ‘부근 주민에 대한 주 · 부식 지원’ 등의 구제활옹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 

교회 봉사위원회 산하의 ‘재난구호대’ 에서는 지난 주 목요일 이미 현장을 방문， 답사하였고 금주에도 

몇 군데를 답사하기로 하였다. 구제활동 지역은 경남 합천 거제 지역과 강원도 지역이 될 예정이다， 

교회는 지난 해에도 재해 지역 현장을 찾아가 8 500만원을 들여 이러한 재난구제활동을 실시하였다 

온 교우들은 국가적으로 당한 재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헌금 및 실제 활동에 적 

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22(월 ) I 23(화) I 24(수) I 2 5(목) I 2 6. (금) I 2 7(토 I 28(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종구 | 김성관/홍원석 | 안치원/김인술 l 장 훈/조석구 | 임현덕/신선길 | 이 희식/김정자 | 위건량/이수경 

예배 담당안내 (9/24- 9/28) 

날짜 여|배 예배전찬양 사호| 기도 설교 

9/24 수요 I 정현민 양명자 거듭난자의 언어(골 4:2-6)김성관목사 

9/24 수요II 정충신 정영혜 생명의 속전(출 30:1 1-16) 박인기 목사 

9/26 금요집회 특별찬양 (알토 이상맨경찰전도회 여성중창단112교귀 김영훈 김성관목사 

9/28 주일 I 최종철 김종구 그가 여기 있/\1 아니하니라(창 5:24) 효쁨철 목사 

9/28 주일 II 연류관가지고 외/콸뻐넷 강선재(임마누엘 오케스트라) 고광환 황영일 그가 여기 있/\1 아니하니라(창 5:24) 김성관목사 

9/28 주일 m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외/브니옐 여성중창단(지도 김남옥) 류병회 박철구 그가 여기 있/\1 아니하니라(창 5:24) 김성관 목사 

9/28 주일 W 주 안에 있는나에게 외/소프라노류숭연에멘찬양대 솔로이스트) 임현덕 권명옥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창 5:24) 나광영목사 

9/28 주일 V 저 높은곳을향하여 외/비올라 오미가(고퉁부오케스트라) 장훈 전홍렬 그가 여기 있/\1 아니하니라(창 5:24) 김용덕 목사 

9/28 주일찬양 김익환 이생섭 그의 이름의 능력 (사 53:.4-(5) 김성관 목사 

제75 1호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a 모든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 
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힘쓰게하소서. 

@)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혐l 매01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히는 생명력 있는 교 

회가되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밸 행}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옹i대" '1 ↑싼c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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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 기 · 는 · 분 · 틀 t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얀배 

구분 시 간 장소 

l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 오전 11:00 11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 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장 -까L‘ 
l 오전 9:00 

교육관 11 0호 
청년 2 부 오후1 2:20 교육관 501호 

영 아부 11 오전10: 50 

l 오전 9:00 
장년 1 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유 아 부 11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 2: 30 교육관 407호 

l 오전 9:00 장 년 3 부 오후1 2:30 교육관 307호 
유치부 

11 오전10:50 지1 2교육관 I충 
소앙부 오후12 : 1 5 갈릴러 훌 

유 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혼가정부 오후12 : 1 5 교육관 204 ， 205호 

초퉁부 오전1 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11 :00 복지관지하l충 

소 년 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선9뻐학생)!오후 t:(X)(성인) 교육관2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 아 부 오전 9:00-요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릴 리홀， 베다니흘 

중둥 3 부 오전 9 :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 07호 

고퉁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판 

대학부 토， 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청년 1 부 오전11 :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 1 0 갈렬 리 훌 

오전 1 1 시에 드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mu~an∞us translations in Er빙lish ， Chinese, Japanese and S~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타lVenO’ clockWαship 않rvice ， 

때 sri 벼n때1， Chinese, MαlQOl~， Russian, 에때1 ， 때 |때αleSian are 왜SO avilJ녕b~ at the one 0’ cαkWαship service 

l 시무장로 

. 우|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서광진 박인기 
~미。1닙- 교구위원회 5교구 애H에부 

선교위원징 7교구징 당희서기 때배위원 교구위원징 
여성기 류병회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최대원 엄펼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얘배위원징 지 3교얽{원징 구xl부정 친잉위원징 법인운영위원 

김교성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운석 김영길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11교구 16.교구 8교구 6교구 

8교구징 몽A태원징 봉시위원 웅현기도원깅 건축위원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위건량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7교구 15교구 1교구 12교구 

1교구정 A렘부장 법인운영위원 전도위원징 기획위원징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13.교구 ]드。T님 -AL너니T님 17교구 ~등~2주H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정충신 김A써원징 탁이부징 건축위원징 얘배부징 15교구징 
중등1부 17.교구 유년부 펀집국 i드。T닝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행정위원장 직능전도부장 건축위원 14교댐 긴축위원 교육연구원 14교구 10.교구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 전도목사 이정철 • 남전도사 이평희 (지교회) 
신혼기정부징 선교위원 9교구징 얘1교육위원장 당회부서기 

· 여전도사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정연희 신통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X밤때부징 소앙부징 뻐육위원징 입n뉴엘전S때정 01뺨!g때징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욕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새가족부장 정년2부징 봉A버원 기브리옐친앙대정 진도위원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때H메부장 13.교댐 Af!i'국정 재 1교웹원 째1교육위원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최지융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전은회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g엔1부징 3교구징 전도위원 빼위원 에빼위원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강철형 퍼l송 김영은 •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지휘지 서준성 
예배위원 정년1부징 행징위원 l 전입독창자 김소연 

l 딘기선교사 강기 엽 (스리멍11 

• 협력선교사 허요셉 (01집퇴 


